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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12세 아동 1,217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을 중재하기 위해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고,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

여주었다.

주제어: A유형 행동패턴, 자아존중감,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Ⅰ. 서론

교육부는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

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

시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6만 4,614명 중 1.42%인 

3,749명이 ‘자살 위험군’, 5.09%인 1만 3,489명이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분류되었

다(문화일보, 2022). 이는 조사 대상 전체의 6.51%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문화일보, 2022).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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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적 요인에는 집행기능곤란, 스마트폰 의존 등이 있으며(이경

혜, 2018; 하문선, 2021), 환경적 요인에는 가족구조, 부부 갈등, 양육 행동 등이 있다(노

지운･신나나, 2020; 황혜정, 1994). 이들 요인 가운데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은 최근 아동

의 정서･행동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집행기능곤란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집행기능은 인간의 인지, 행동 및 정서를 조직화하고 지시하는 능력으로 자기 조절적이

고 통제적인 기능이다(이동형, 2009; Butterfield & Albertson, 1996; Gioia, Isquith, 

& Guy, 2001). 또한, 다양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므로 이를 상위인지기능이라 한다. 아동의 경우, 집행기능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학업 성취에 관여하며,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다(Diamond & Lee, 2011; Ursache, Blair, Stifter et al., 2013). 반면, 집행기능곤란

은 아동의 주의집중, 정서 인식, 정서 조절, 행동 통제, 계획 수립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

교 적응 및 학업 수행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박정현･이경님, 

2021; 이동형, 2009; Riggs, Blair, & Greenberg, 2003). 집행기능의 발달은 뇌의 전두

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물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Blakemore 

& Choudhury, 2006). 집행기능이 전전두피질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 기능이 뇌 구조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Welsh, Pennington, & Groisser, 1991). 

집행기능은 아동기 초기인 만 5세에서 만 8세 사이에 유의미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Korkman, Kemp, & Kirk, 2001) 아동기 후기인 만 12세 경에도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주의력이 높아지고 전략적인 기술을 활용한 인지적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계획과 목

표설정 및 수행에 관련된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Anderson, Anderson, Northam et 

al., 2001; Blakemore & Choudhury, 2006). 한편, 최근 집행기능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이혜민･
한유진, 2020; Micco, Henin, Biederman et al., 2009;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개인적 요소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미디어기기 사용 

등이 있으며(권희경･김원경, 2020; 정은화･이현아･이지영 외, 2019) 환경적 요소에는 부

모의 성격, 우울, 양육 행동, 부부 갈등, 학교환경 등이 있다(권희경･김원경, 2020; 임효진, 

2022; Gueron-Sela, Camerota, Willoughby et al., 2018; Hughes, Roman, Hart et 

al.,2013; Micco, Henin, Biederm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최신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에 대해 탐구



29

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동은 주변 환경이나 특정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인간의 행동이 경향성

을 가지고 일정하게 나타내는 특성을 행동패턴(behavioral pattern)이라고 한다(김영회･
이건웅･이승철, 2012). 행동패턴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 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행동

과 정서이다. 이 중 A유형 행동패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며 성취에 

방해되는 사람이나 일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이수식, 1992; Friedman & 

Rosenman, 1959).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거나 이에 반응할 때 보이기 쉬운 특

징이기도 하다(신승욱, 2008). A유형 행동패턴은 원래 Friedman과 Rosenman(1959)이 

관상 동맥 경화성 심장병(CHD: Coronary  Heart  Disease) 환자의 행동 특징을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A유형 성격(Type A personality)이라 불렀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사람들은 지나친 성취 추구, 경쟁심, 적개성, 성급함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신승욱, 2008)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과를 성급하게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다고 하였다(민하영･이영미, 2016). 부모의 성격은 행동을 결정하는 

인자로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행동, 태도,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부모의 성

격특성인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한편 A유형 행동패턴과 비슷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권희경･김원경, 2020; Gueron-Sela, 

Camerota, Willoughby et al., 2018; Hughes, Roman, Hart et al., 2013).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적이고 침입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집행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우울 및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은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Baker & Kuhn, 2018; Bibok, Carpendale, & Müller, 2009;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A유형 행동패턴에 대해

서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

도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태도, 감정이다(Coopersmith, 1968; Orth 

& Robins,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고, 행동 및 정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건강, 행복, 성취, 경제적 성공,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삶

의 다양한 영역에 관여한다고 한다(Brown, 1998).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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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집행기능 수준이 높았으며 자

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었다(권희경･김원경, 2020; 권희경･김원경, 

2021; 민미희, 2020).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으로(권기

남･성미영, 2010),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아동의 사고와 행동의 레파토리가 확장되

는 효과가 있다(Fredrickson, 2001; Holder, 2012). 또한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조절, 학

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이 가진 긍정 정서 자원은 집행기능발

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Mayer & Cobb, 2000). 아동이 전반적인 삶에 행복감을 

느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 적극적인 문제해결, 친사회적 행동, 높은 학업수행능력을 보

였다(김시현, 2022; Huebner, Suldo, Smith et al., 2004). 반면, 아동이 전반적인 삶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학교적응이 어렵고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권희

경･김원경, 2020; 이혜민･한유진, 2020; 채혜경, 2021). 따라서 아동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Fredrickson, 2001; 

Holder, 2012; Mayer & Cobb, 2000) 아동의 집행기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아동의 행

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은 부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어머니의 행복감과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리･김남희, 2014). 그러나 어머니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와 같은 심리적 

기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높였고(김희영･박성연, 2008) 부모의 지나친 성취압력은 아

동의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의빈･김진

원, 2022; 최경숙, 2007).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지만,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연구(민하

영･이영미, 2016)와 어머니의 우울,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김주리･김남희, 2014)를 고려하면, 성취동기가 강하고 성취에 방해되면 공격적 성향

을 보이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

해 긍정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Hewitt, 2002)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행복감을 가지게 되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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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며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이재경･조혜

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 

Mruk(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쉽

게 좌절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학업성취와 같은 평가적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송영주, 2022). 한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송영주, 2022; Yang, Tian, Huebner et al., 2019). 즉,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송영주, 2022; Diener, Diener, & Diener, 1995).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

만,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연구(민하영･이영

미, 2016)와 어머니의 우울,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기제 및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연구(김세루･홍지명･홍혜경, 2010)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

턴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 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개인 변인인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어

떤 경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집행

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

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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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20

년 1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전국에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 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이들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매해 조사가 진행되

는 장기 종단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

적 행복감 및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만 12세 1,217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615 50.5

여자 602 49.5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4 0.3

고등학교 졸업 311 25.6

2~3년제 대학 졸업 359 29.5

4년제 대학교 졸업 457 37.6

대학원 졸업 77 6.3

결측치 9 0.7

변인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연령 42.99(SD=3.56)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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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A유형 행동패턴

A유형 행동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공소영(2007), 신승욱(2007) 등이 국내연구에서 활용

한 Girdano, Everly와 Dusek(1990)의 Hart Type A Scale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A유형 행동패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며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의 복합체이다(Friedman & Rosenman, 1959). 

성취동기가 강한 편으로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인

다(Cooper & McNeil, 1995).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

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 한다’,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와 같이 A형 행동유형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함을 의미한다. 어머

니의 A유형 행동유형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00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00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00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와 같이 일상생활 중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

에서 느끼는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

요’(1점)부터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행복감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8으로 나타났다.

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a)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

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MCS(2012)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 문구를 수정하였고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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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

큼 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에 대한 만족과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아동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라. 집행기능곤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

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곤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 선별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으며

(송현주, 2014) 총 40문항이고 4가지 하위요인인 계획-조직화곤란(11문항, 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통제곤란(11문항, 예: 앉아서 집중해

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정서･통제곤란(8문항, 예: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부주의(10문항, 예: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행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 

집행기능곤란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곤란 .87, 행동･통제곤

란 .83, 정서･통제곤란 .88, 부주의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과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

째,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

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 테스트

(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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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 1 2 3 4

1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2 아동 자아존중감 -.09** -

3 아동 행복감 -.12*** .64*** -

4 아동 집행기능곤란  .12*** -.34*** -.41*** -

M 2.51 3.33 2.97 1.50

SD .62 .56 .48 .33

왜도 -.26 -.68 -.39 .69

첨도 .11 .54 .62 .20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217)

*p ＜ .05, **p ＜ .01, ***p ＜ .001

<표 2>에 나타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

턴은 2.51(SD = .6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33(SD = .56), 아동의 행복감은 2.97(SD = 

.48),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은 1.50(SD = .33)이었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아동의 집행기

능곤란 평균값은 중앙값이었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2 미만, 첨도 절대값은 4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연

구모형의 통계 추정방법은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제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A유형 행동

패턴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r = -.09, p ＜ .01), 아동의 행복감과 부적 상

관관계(r = -.12,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정적 상관관계(r = .12, p ＜ .001)

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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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집행기능은 곤란을 겪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r = .64,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부적 상관관계(r = -.34, p ＜ 

.001)를 보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집행기능

은 곤란을 겪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

란 간의 구조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

감은 문항 묶음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변인을 상정하였다(Bentler & Chou, 1987). 문항 

묶음의 방식은 부분 문항 접근(subset item approach)방식 중, 측정변인의 요인 적채치

의 상, 하위 값을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Hall, Snell, Foust, 1999; Matsunaga, 

2008).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

합도는 TLI와 CFI가 .90 이상(홍세희, 2000), RMSEA가 .08 이하(Browne & Cudeck, 

1992)일때 양호하다고 간주할 때, 모형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 모형 187.78 59 0.00 .98 .98 .04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50이

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였다(Hair, Black, Babin et al., 2006). Critical Ratio(t

값)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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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p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문항
번호

2,3,4,7 1.00 .78 .02 43.53 .00

5,6,10 1.00 .08 .02 44.96 .00

1,8,9 1.03 .75 .02 35.91 .00

아동
자아존중감

3,5 1.00 .91 .01 80.20 .00

1,4 .92 .87 .01 74.19 .00

2 1.05 .83 .02 54.84 .00

아동
행복감

1,6 1.00 .79 .02 44.62 .00

3,4 .69 .61 .02 26.14 .00

2,5 1.03 .80 .02 46.92 .00

아동
집행기능곤란

계획-조직화곤란 1.00 .81 .01 58.65 .00

행동･통제곤란 .80 .83 .01 63.07 .00

정서･통제곤란 .92 .68 .02 36.09 .00

부주의 .88 .68 .02 37.48 .00

〈표 4〉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나.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검증되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

행기능곤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와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이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

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38  육아정책연구(제17권 제1호)

경로 B β S.E. C.R.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아동 행복감 -.06 -.07* .03 -2.43

→ 아동 집행기능곤란 .05 .08* .03 2.50

↔ 아동 자아존중감 -.03 -.10** .03 -3.15

아동 자아존중감 
→ 아동 행복감 .63 .73*** .02 37.47

→ 아동 집행기능곤란 -.02 -.03 .05 -.66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33 -.47*** .05 -8.88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p ＜ .05, **p ＜ .01, ***p ＜ .001

<표 5>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종속변인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8, p ＜ .05). 즉 어머니

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매개변인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β = -.07,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도 확

인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이 집행기능 곤란으로 가는 경로(β = -.47, p ＜ .001)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인인 아동의 집행기능곤

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3, ns).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음으로 독립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β = 

.73, p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

과, 아동의 행복감이 집행기능곤란으로 가는 경로(β = -.47, p ＜ .001)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

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을 위해 신뢰구

간을 95%로 설정하고 5,000회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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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Total
EffectBoot/

LLCI
Boot/
ULCI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048* .019* -.004 .042 .067**

아동 자아존중감       →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021 -.211*** -.284 -.139 -.232***

〈표 6〉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p ＜ .05, **p ＜ .01, ***p ＜ .001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9, 95% CI = -.004 ∼ .042). 즉, 어머니

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개별매개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

동의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11, 95% CI = -.284 ∼ 

-.139).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개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

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경쟁적이고 짧은 시간에 

높은 성취를 얻으려 하며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면 아동은 집행

기능에 곤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 심리적 기제,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과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희경･김원경, 2020; 이경희･김영희･신성일, 

2012;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귄위주의적 양

육 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민미희, 2018; 박정현･이경님, 

2021)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 결과는 어머니 변인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기질, 우울,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성취동기가 강하고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는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A유형 행동패턴도 아동의 집행기능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시켜주었다. 또한 양육자인 어머니의 성격이 아동기 전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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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의 집행기능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특성을 보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개입이 고려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 영향

을 미쳤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행복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집행기능에 곤란을 

일으킨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재경･조혜

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와 아동

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권희경･김원경, 

2020). 이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정서를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침

을 의미하며 아동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Rosenberg, 1965b) 인간의 기본욕구라고 할 수 있다(Maslow, 1943). 자아존중

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Erikson, 1950; Maslow, 1943).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 발달, 사회적 적

응, 긍정적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Rogers, 1951) 긍정적 정서와 정서적 안정

감은 긍정적 행동으로도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송

영주, 2022; Compton, 2005; Diener, Diener, & Diener, 1995). 따라서 집행기능곤

란을 보이는 아동을 중재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방안과 안정적인 정서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뿐 아니라 그 발달 경

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과 높은 연관

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행복감의 선행요인으로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발견

하였고 이것이 집행기능과 연결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중

재하기 위해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정서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며 이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1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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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한 횡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

문에 어머니의 A유형 행동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 종단적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

진다. 집행기능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연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 방

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2세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개인 변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을 설정하였으나 학령

기는 어머니 외에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

지, 또래, 학교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인에 대한 확장연구가 필요하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능곤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217명을 대상으로 집행기능곤란을 조사하였고 집행기능곤

란 평균이 ‘가끔 그렇다’(2점)이상일 경우를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는다고 간주하였을 때, 

전체 아동의 8.4%가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

의 집행기능곤란은 주의집중, 정서인식, 정서조절, 행동통제, 계획수립 등에 문제를 일으키

고 학교적응, 학업수행 등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김영희･이정미, 2002; 박

정현･이경님, 2021; 송현주, 2014; 이동형, 2009; Riggs, Blair, & Greenberg, 2003). 

따라서 집행기능에 곤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고 지원하여 학습부진, 사회성, 정

서･행동 문제와 같이 집행기능곤란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

교 아동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정서, 인지, 행동특성

을 알아보는 선별검사이며 아동의 우울, 자살, 불안,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지원을 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다(교육부, 2022). 검사 개선 

방안으로 현재 이 검사는 만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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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별하고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

다. 또한 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가 검사 문항에 응답할 때 정확하게 응답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으로 검사목적과 취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학

부모뿐 아니라 교사도 1차 선별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

해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지원을 추진한다면 검사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 환경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같은 부정적 행동패턴에 대한 상담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무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교육 및 상담 기회에서 여전히 소외된 학부모들도 존재하므로 학교 차원

에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성

취를 기대하고 성과를 성급하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다고 하였다

(민하영･이영미, 2016).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뿐만 아니라 양

육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 행동패턴을 탐색하고 개

선하여 양육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부모 프로그램은 대부

분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므로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

그램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적인 개입방안으

로 아동의 개인적이고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역할이 규명된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

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넘치며 행복감을 느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

동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며 행복감이 낮다고 하였다(연은모･최효

식, 2019; 이재경･조혜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기에 교실 분위기

가 지지적이고, 또래와 긍정적 애착을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김

지영･정은화･이강이, 2020). 이를 고려할 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학대, 집단따돌림, 비속어 노출 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나 집단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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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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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Happines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Jaehwa Song and Leejin Ki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happines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using data from the 13th(2020)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217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were directly affected by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children's self-esteem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by mediating happin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to addres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obstacles. 

The findings confirm that children’s happiness is an important personal 

factor regarding  children’s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hurdles.

Keywords: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Happines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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